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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방식이 환경관여행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연결성을 중심으로*

이 선 영**

❙알기 쉬운 개요

청소년기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 행동

양식, 규범 등을 학습함으로써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라

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청소년기가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발

달과정 중에 있으며,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환경과 

관련된 가치, 규범, 정체성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왜,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환경친화적 행태와 같은 사회적 참여에 영향

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해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목적에 따라 이들의 환경관여행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사

회적 연결성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어떻게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요인에 영

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때 청소년의 환

경 친화적 관여행위와 같은 사회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이 디지

털 미디어를 어떤 목적으로 또는 온라인상에서 어떤 활동을 하

며 이용할 때 환경친화적 행동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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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청소년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해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하면서, 디지털 미디어 이용 목적에 따라 이들의 환경관여행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사회적 연결성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았

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목적을 정보적 목적과 오락적 목적으로 분류해 사회적 연결성(예: 친구나 이웃과의 

연결성)과 환경관여행위(예: 환경의 중요성, 환경참여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데이터

(2015년-2016년)를 이용해 제안된 관계를 검증한 결과, 오락적 목적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과 정보적 목적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모두가 친구로 부터의 고립감과 통계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보적 목적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이웃과의 

연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락적 목적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은 이웃과의 연결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

가, 이웃과의 연결성은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환경활동 참여 모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친구로 부터의 고립감은 환경의 

중요성 인식 뿐 아니라 환경활동참여와도 통계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환경의 중요성 인식은 

환경활동참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해서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목적에 따른 사회적 연결성과

의 관계, 나아가 환경참여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과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디지털 미디어 이용, 사회적 연결성, 환경에 대한 관여도, 환경친화적행동, 청소년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1호

- 124 -

Ⅰ. 서  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폭염과 폭설, 한파 등과 같은 기상이변이 자주발생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등과 같은 대기오염 문제 등 심각한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대상으로 떠오른 환경 친화적 행태에 관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심리적 요인(예: 환경에 대한 신념, 가치, 태도 

등)이나 사회적·인구통계학적 요인 등 개인적 요인들에 초점을 맞춘 것들로서(Leissner, 

2020), 이들 연구에서 미디어는 대부분 통제변인이나 문화자본의 지표로서만 다루어졌으며,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Östman, 2014). 

사실 미디어 이용과 참여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들은 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Östman, 2012). 이들 연구들은 미디어가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치과

정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에서 참여

행위는 대부분 투표, 집회 참여, 투표 참여 권유와 같은 선거 캠페인 참여에 국한된 것이었다

(Boulianne & Theocharis, 2020). 더구나 투표권이 없는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청소년의 직접적 참여행위보다는 정치적 사실에 대한 회상이나 정치 시스템에 

대한 지지 태도 등이 효과로 측정되었다(McLeod & Shah, 2009). 게다가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청소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그리 높지 않았으며(송원숙, 2018), 정치과정에서 

정치참여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어온 까닭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연구에서 배제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환경관련행위와 같이 제도적으로 정치과정에서 배제된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적용

될 수 있고, 더 많은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으며, 더 일상적인 참여 행위에 있어 디지털 미디어

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환경에 대한 주요한 정보를 미디어(TV, 인터넷)와 학교로 부터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kkensen, 2007). 선행연구에 따르면(Huang, 2016), 이처럼 미디어를 통해 환경

과 관련된 정보를 접한 경우, 환경 관련 정보를 더 찾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혹은 

실제 행동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환경 관련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자연스러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10대 

청소년에게 있어 사회화 기관으로서의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2019), 

응답자의 37%가 인터넷 뉴스에 ‘좋아요’ 등 공감을 표시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37.5%가 

인터넷 뉴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댓글에 공감을 표시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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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응답도 27.6%였으며, 19.5%는 댓글을 직접 작성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또한 자원봉사(60.1%), 기부(52.3%), 캠페인 참여(44.4%), 국민청원 참여 및 동의(32.6%), 길거

리나 인터넷 서명 운동(24.2%) 등과 같은 사회적 행위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해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과이용, 과의존, 또는 중독적 이용 등과 같은 문제적 이용이나 위험 요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이현이, 이영선. 2019; Ehrenreich, George, Burnell, & Underwood, 

2021). 이들 연구들은 디지털 미디어 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간과하게 할 

수 있다. 더불어 청소년기가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발달과정 중에 있으며,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환경과 관련된 가치, 규범, 정체성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Ehrenreich, et al., 2021),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왜, 그리고 어떤 과정

을 거쳐 환경친화적 행태와 같은 사회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환경 친화적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단연구를 통해 탐색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적극적인 참여세대

로서 청소년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이들의 환경 친화적 행위가 디지털 미디어 이용 

목적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친구나 이웃과의 연결성과 같은 사회적 연결성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과 참여행위

지금까지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과 참여행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는 일관적이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ang, Qin, & Ji, 2022). 이처럼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일관적이지 

않은 이유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행할 수 있지만, 특히 청소년이 디지털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학자들은 청소년의 경우 소통에서부터 오락

적 목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이나 목적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청소

년의 참여행위는 디지털 미디어를 어떻게 또는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

한다. 이와 관련해 학자들은 디지털 미디어 이용방식을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효과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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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기(technology-centered)나 채널(technology-centered)에 따른 접근 방법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서비스 이용(channel-centered)에 따른 분석을 들 수 있다(Kim, Wang, & Oh, 2016; 

Scherman, Arriagada, & Valenzuela, 2015). 둘째,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centered) 에 따른 접근방법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상에서의 능동적(active) 또는 

수동적(passive) 이용이 참여에 미치는 효과 연구를 들 수 있다(Kruikemeier, van Noort, 

Vliegenthart, & de Vreese, 2014, Lin, 2016). 셋째, 수용자의 이용방식이나 활동유형에 

따른 접근(user-centered approach)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정보

적 목적, 오락적 목적, 사회적 상호작용의 목적 등으로 분류해 분석한 연구를 들 수 있다

(Park, 2015; Pang, 2018). 

이들 접근방식 중 특히 수용자의 이용방식에 따른 접근방식이 다른 접근 방식에 비해 효과

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특정한 서비스 채널은 다양한 

기능이나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어, 어떤 기능이나 활동이 참여행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신

하기 어렵다(Kahne & Bowyer, 2018). 유사하게, 커뮤니케이션 접근 방법의 경우도 커뮤니

케이션 활동을 두 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해서 측정함으로써, 일관적이지 않은 연구결과를 보여

주었다(Lin, 2016). 반면, 수용자의 이용방식에 따른 접근방식은 특정한 이용방식이나 활동

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Kahne & Bowyer, 2018), 청소년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참여행위에 관여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에 

따른 접근방식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이 인터넷을 이용

하는 주된 목적이 여가활동, 자료 및 정보획득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여성가족부, 2022),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목적을 ‘정보적 이용’과 ‘오락적 이용’으로 나누어 사회적 연결

성과 환경관여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과 사회적 연결성 

‘사회적 연결성(social connectedness)’이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가지는 관계를 의미

하며(Putnam, Robert, Frederick, & Snellman, 2012), 가족, 친구, 학교, 공동체 등 다양

한 영역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Jose, Ryan,  & Pryor, 2012). 선행연구들은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질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Allen, Ryan, Gray, McInerney, & Waters, 

2014; Skoric, Zhu, Goh, & Pang, 2016). 그러나 아직까지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특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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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환경 친화적 행동을 발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요인으로서의 ‘사회적 연결성’의 중요성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다(Cho & Kang, 2017). 

발달심리학자들은 청소년의 사회화에 있어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한다(Lenzi, Vieno, Pastore, & Santinello, 2013). 

이 시기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하는 시기로서, 인간관계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청소년 주변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예: 

또래집단, 학교, 지역사회 등)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연결성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Jose, et al., 2012; Winstone, Mars, Haworth, 

& Kidge, 2021). 특히 이 시기 형성된 사회적 연결성은 성년기로 이어지면서 강하고 지속적

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기초가 될 뿐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질을 습득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Baumeister & Leary, 1995), 청소년기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어떻게 사회적 연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

어질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사실 사회적 연결성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다양한 이론들에서 다뤄져 왔으며(Allen, et al., 

2014), 특히 사회자본 이론의 경우 디지털 미디어와의 연관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다. 

사회적 자본 이론에서 사회적 관계는 ‘결속적 사회적 자본’과 ‘연결적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하

여 디지털 미디어와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결속형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

이란, 밀접하고 긴밀한 관계를 의미하며, 가족이나 친한 친구, 가까운 친척과 같은 동질적 그룹

과의 관계성을 말한다. 반면 ‘연결적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이란 넓은 네트워

크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의미한다(Putnam, 2000).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보습득을 목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할 경우가 오락적 목적으로 이용할 

때 보다 사회적 연결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Skoric, et al., 2016). 예를 

들어, 중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정보적 목적의 스마트폰 이용이 연결적 사회자

본 뿐 아니라 결속적 사회자본과도 정적 관계를 보였다(Bian, & Leung, 2015). 디지털 원주민 

세대인 청소년과 디지털 이주민 세대인 성인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비교한 연구에서는(권예

지, 나은영, 박소라, 김은미, 이지영, & 고예나, 2015), 청소년의 경우 정보적 이용(예: 자료 

찾기)이 연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친구와의 소속감과는 정적 

관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정보적 목적의 인터

넷 이용이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hen & Williams, 2011). 

반면, 오락적 목적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사회적 연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Liu, Baumeister, Yang, Hu, 2019).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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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연구에서는 오락적 목적의 SNS 이용이 결속적 사회자본과 연결적 사회자본 모두와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는 연구도 있지만(이창호, 정낙원, 2014), 사회적 자본을 온라인과 오프

라인으로 나눠 연구한 최근의 논문에서는 오락적 목적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온라인 연결적 

사회자본만을 증가시켰다고 설명했다(한남식 & 어성연, 2021). 해외 연구들 또한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예를 들어, 14-18세의 캐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오락적 목적의 인터넷이용이 친구와의 친밀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lais, Craig, 

Pepler, & Connolly, 2008), 티벳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Liu, Liu와 Wei(2014)의 연구에서는 

오락적 목적의 이용은 강한 결속과 약한 결속 모두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보적 목적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친구나 이웃과의 사회적 

연결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오락적 목적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과 사회적 연결성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오락적 목적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과 사회적 연결성의 관계를 연구문제로 제시

하고자 한다.

3. 사회적 연결성과 환경관여행위

환경관여행위(environmental engagement)란 특별한 유형의 시민관여활동(civic engagement)

으로서, 환경이슈에 대한 공중의 우려를 다루는 개인의 활동을 포함한다(Lu, 2021). 본 연구에서 

환경관여행위는 환경에 대한 인식과 환경 친화적 행동을 포함한다.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연결성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하면서, 사회적 연결성이 사람들이 협동적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고 설명한다(Coleman, 1988).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과의 폭 넓은 사회적 관계가 환경문제를 포함

한 다양한 견해와 정보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환경과 관련된 참여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연구들은 특히 가까운 사람들(예: 친구, 가족 등)과의 관계보다는 지역 공동체나 이웃

과의 연계가 시민적 관여행위와 관련성이 높다고 설명한다(Lenzi, et al., 2013). 예를 들어, 

Cho와 Kang(2017)은 한강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성인 1,34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공동체와의 결속이 강할수록 사적 영역(예: 물 절약, 친환경 제품 소비 등)의 

환경 친화적 행동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유사하게, 

중국 항저우시 시민 1,28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웃과의 연결성이 쓰레기 분리배출 

의도와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ei, 2019). 한편, 미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Macias와 Williams (2016)의 연구에서는 이웃과의 사회적 결속이 사적(예: 쓰레기 분리배

출) 및 공적영역(예: 환경단체에 기부)의 환경 친화적 행동 모두에 영향을 미친 반면, 친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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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는 환경 관련 시위에 참여하는 행위에만 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예를 들어, 403명의 

이탈리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웃과의 사회적 연결성이 사회적 참여(예: 공동

체를 위한 자원봉사)와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Lenzi, et al., 2013). 유사하게, 

446명의 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타인과의 연결성이 사회적 활동(예: 친구

나 동료와의 모임에 참여, 동아리 모임에 참석)에의 참여와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Kim, et al., 2016). 반면, 사회적 연결성을 친구와의 관련성으로 분석한 최근의 연구에서

는 친구와의 결속적 사회자본과 연결적 사회자본 모두가 사적 영역의 환경 친화적 행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Oosterhoff, Alvis, Deutchman, Poppler & 

Palmer, 2021).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이웃과의 연결성이 환경관여

행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반면, 친구와의 연결성과 환경관여행위와의 관계에 

관한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사회적 연결성은 환경에 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에 관한 인식은 

환경과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이나 관여도,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 정도 인식 등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며, 아직까지 학자들 간에 일치된 조작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정철, 2004; Best & Mayerl, 2013). 게다가 아직까지 사회적 연결성과 환경의 중요

성 인식에 관한 연구가 드문 실정이지만, 사회자본과 환경인식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Macias & Nelson, 2011), 사회적 연결성이 강할수록 환경에 관한 인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이 친구나 이웃과의 연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노출되면서, 환경에 관한 인식도 높아질 수 있다

는 것이다. 예를 들어, Hao, Michaels와 Bell(2019)은 친척, 친구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적 

네트워크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성이 다양한 차원의 환경에 관한 인식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 최근의 질적 연구 또한 공동체와의 연결성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낮은 사람들을 

환경활동에 참여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Broska, 2021).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연결성이 높을수록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한편, 지금까지 많은 사회 심리학 연구들은 사람들이 특정한 활동이나 이슈가 자신과 관련

되어 있다고 느끼거나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와 관련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Janis & Mann, 1977; Petty & Cacioppo, 1996). 예를 들어, 호주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Gregory & Leo, 2003), 일상생활 속에서 물 절약과 관련된 

행동에 관한 관여도가 높을수록, 물 소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국, 중국, 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Kang, Liu, & Kim, 2013), 환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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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관여도가 높을수록, 친환경 의류를 구입하고자하는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유사하게, Stojanova 외의 연구(2021)에서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개인적인 관련성이 

높을수록 친환경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환경참여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한다. 

Ⅲ. 연구모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이들의 환경 관여행위가 디지털 미디

어 이용 목적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미디어 이용목

적(정보적 및 오락적 목적)에 따라 친구나 이웃과의 연결성과 같은 사회적 연결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 사회적 연결성이 환경 관여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안된 관계를 특정한 변인에 있어서의 변화(예: 디지털 미디어 

이용)가 다른 변인(예; 사회적 연결성)에 있어서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검증을 두 시점 간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통계기법 중 하나인 자기회귀모델(auto- 

regressive model)을 이용해 분석하고자 한다(Zumbo, 1999). 몇몇 통계학자들은 고정효과

모델(fixed effect model)이 가지는 신뢰성 문제(예: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의 경우 

추정이 불가능, 어떤 상황에서는 오차 변이가 커질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자기회귀모형을 소개하고 있다(Cohen, Cohen, West, & Aiken, 2002). 다시 

말해, 자기회귀모델은 두 시점 간에 측정된 동일한 변인들 간의 안정성(stability)을 통제한 

상태에서 현 시점(t)에 측정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예측한다. 자기회귀모델이 두 시점 

간의 변화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측정되지 않은 시간불변 변인(예: 인구통계학적 변인)으

로부터 올 수 있는 교란 작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연구자들이 제3의 

변인이나 생략된 변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을 더 잘 처리할 수 있게 한다(Shah, 

Cho, Eveland, & Kwak,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시점 간의 변화를 고정효과모형이 

아닌 자기회귀모형을 사용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본문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안된 모델은 그림 1과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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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된 모델

Ⅳ.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공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

사 2010’(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이하 KCYPS 2010) 데이터

이다. KCYPS 2010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03(2003-2008)의 후속조사로, 2010년 기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그들의 보호자를 대상

으로 아동･청소년의 개인발달상황 및 발달 환경과 관련된 문항들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이며, 참여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2015년)과 고등학교 

1학년(2016년)이 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 이 시기 청소년에 주목한 이유는, 이 시기 청소

년은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가장 왕성하고(여성가족부, 2021),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Ohme & de Vreese, 2020), 친구 관계와 같은 사회적 관계가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

다(Pouwels, et al, 2021).

KCYPS 2010의 초등학교 4학년의 연구대상자는 층화추출(Stratified Sampling) 방법을 이용

해 표본을 추출함으로써, 적은 표본으로도 모집단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각 코호트별 

원표본의 표본크기를 7차 년도 조사(2016년)까지도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종단연구에 적합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KCYPS 2010은 최근에 공개된 KCYPS 2018과는 달리 미디어 이용 

변인뿐 아니라 사회적 변인(예: 지역사회인식, 공동체 인식 등)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KCYPS 2010 초4 코호트 데이터의 패널 유지율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1호

- 132 -

은 2015년(6차 년도) 86.7%(2,061명), 2016년(7차 년도) 83.2% (1,979명)이다. 본 논문에서

는 KCYPS 2010에 참여한 초4 패널 참여자들에게 컴퓨터와 휴대폰 사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니오, 사용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을 수행했다.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6차 년도 조사(W1)에서는 1,521명이었으며, 7차 년도 조사

(W2)에서는 1,540명이었다. 응답자의 구체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었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6차 년도(W1) (N =1,521) 7차 년도(W2) (N =1,540)

빈도 % 빈도 %

성별

여성 623 59 675 43.8

　 남성 889 41 865 56.2

나이 M =14.30 SD = .35 M =15.29 SD = .35

13세 347 22.8 - -

14세 1,171 76.9 355 23.1

15세 3 0.3 1,183 76.7

　 16세 　 　 2 0.2

교육정도(어머니)

중학교 이하 29 1.9 24 1.7

고등학교 631 41.5 627 45.2

대학교 703 46.2 699 50.4

　 대학원 40 2.6 37 2.7

주거지역

대도시 1,241 84.5 1,231 85

중소도시 144 9.8 142 9.8

　 소도시 83 5.7 76 5.2

가구연간소득 M =4806.28 SD =2213.26　

2. 변수구성

디지털 미디어 이용. 본 연구에서 디지털 미디어란 인터넷과 연결되는 테크놀로지를 의미한

다(Boulianne & Theocharis, 2020, p.112). 디지털미디어 이용 목적은 KCYPS 2010에서 

아동 청소년에게 컴퓨터와 휴대전화 이용 목적별 사용빈도를 측정한 항목을 활용하였다.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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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를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목적별 사용빈

도를 4점 척도(1=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4=자주 사용한다)로 응답하였다. 컴퓨터의 이용목적

으로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이용,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영화 파일 등) 이용, 게임 및 오락, 채팅이나 메신저,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개인 홈페

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페이스북, 트위터 등) 활동,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 댓글 달기,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 등이 제시되었다. 휴대전화의 이용 목적으

로는 가족과의 통화,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친구와의 통화, 친구와의 문자메시지, 게임 및 

오락,  사진촬영, 동영상 감상, 음악 듣기, 시간보기가 제시되었다. 이 가운데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이용,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영화 파일 등)의 항목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구해 ‘정보적 목적’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점수로(1차 조사, 항목 간 상관

계수=.43, M =2.82, SD =.76; 2차 조사, 항목 간 상관계수=.49, M =2.98, SD =.69), 게임 

및 오락과 TV 및 동영상 시청 2개 항목에 대한 응답을 ‘오락적 목적’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점수로 사용해 변수를 구성하였다(1차 조사, 항목 간 상관관계=.28, M =1.95, SD =.79; 2차 

조사, 항목 간 상관관계=.32, M =2.06, SD =.84). 

사회적 연결성.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연결성은 연결적 사회자본, 결속적 사회자본, 공동체 

결속, 이웃과의 연결성, 공동체 의식 등 다양한 변인으로 측정되었다(Lenzi,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연결성을 ‘다른 사람과 가지는 관계’라고 정의하고, 다음의 두 가지 

변인으로 측정하였다: 친구로 부터의 고립감과 이웃과의 연결성. 우선 친구로부터의 고립감은 

KCYPS 2010에서 사용했던 Armsden와 Greenberg(1987)의 애착척도(IPPA) 총 9문항 

중 또래 소외 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3개 항목에 대한 응답의 평균 점수를 구해 사용했

다 (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1차 조사, α=.74, M =1.96, SD =.65; 2차 

조사, α=.73, M =1.94, SD =.62). 이웃과의 연결성은 KCYPS 2010에서 사용했던 지역사회

인식 6개 항목을 활용해 구성하였으며, 6개 항목에 대한 평균을 구해 사용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 측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 ‘우리 동네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경계한다(역코딩)’, ‘나는 거리에서 우리 동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나는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나는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1차 조사, α =.76, M =2.85, SD =.51; 

2차 조사 α=.71, M =2.86, SD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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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여행위. 환경에 대한 관여행위는 모두 두 가지 변인으로 구성되었다: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환경보존활동 참여 여부. 우선 환경의 중요성은 한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1차 

조사, M =3.21, SD =.61; 2차 조사, M =3.25, SD =.59). 환경활동참여 여부는 한 개의 항목

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자에게 환경활동(예: 생태 활동, 숲 체험, 환경 살리기 활동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을 이용하였다(1차 조사, 예=6.2%; 2차 조사, 예=7.3%).

통제변인. 통제변인으로 응답자의 나이, 성, 가구 연간소득, 어머니의 교육정도, 주거지역 

등이 포함되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남성일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낮을수

록 환경관여행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Macias & Nelson, 2011). 최근의 

연구는 주거지역(Collado, Corraliza, Staats, & Ruiz, 2015)뿐 아니라 어머니의 교육 정도

(Evans, Otto, & Kaiser, 2018) 또한 청소년의 환경관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1에 각 시점별 구체적인 통제변인의 특성이 제시되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패널 데이터(KCYPS 2010, 6･7년차 년도 설문)를 이용해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어떻게 환경 친화적 관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SPSS 23.0 프로그램으로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이와 관련된 기술 통계치를 

조사하고, 연구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기술 통계치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였

다. 이 후 SPSS를 이용해 각 요인 항목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관련 변인을 구성하였으며,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예: 나이, 주거지역, 성별, 가구연간소득, 어머니의 교육정도 등)

이 통제변인으로 사용되었다. 

그 후 Mplus 7.0 프로그램을 사용해 자기회기모델(auto-regressive model)을 적용하여 

분석이 진행되었다. 자기회기모델은 각각의 동일한 변인의 이전시점(t-1)의 지연된 값이 현시

점(t)의 값으로 생성된 결합적 변화 예측치(aggregate change estimate)와 관련이 있다. 

여기서 변화는 각각의 동일한 변인의 이전 시점(t-1)의 값으로부터 현시점(t)의 값을 예측하여 

얻어진 자기회귀 계수를 의미한다(홍세희, 박민선, & 김원정. 2007). 제안된 모형 분석에 

대한 적합도 평가를 위해 χ2,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 TLI 

(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고려

하였다. 따라서 모형적합도 지수인 CFI와 TLI의 경우 그 값이 대략 .90이상인 경우, 그리고 

RMSEA은 .05 이하이면 적합도가 적절한 모델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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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본 논문에서는 종단연구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 이용(예: 오락적 목적, 정보적 목적의 이용)

이 사회적 연결성(예: 친구로 부터의 고립, 이웃과의 연결성)을 통해 환경 친화적 관여 행위

(예: 환경의 중요성, 환경보존활동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다. 제안된 관계

에 대한 분석을 위해 Mplu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WLSMV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종속변인 중 하나인 환경보존활동 참여 변인의 경우 이항변수(예, 아니오)로 측정되어,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는 추정방법 중 하나인 WLSMV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Muthen & 

Muthen, 1998-2012). 따라서 제안된 모형 분석에 대한 적합도 평가를 위해 χ2, CFI, TLI, 

RMSEA가 사용되었다. 본 논문에서 이항종속변수의 결과에 관한 예측치는 프로빗 계수

(probit coefficients)로 표시되었으며, 연속형 변수의 경우 선형회귀계수로 표시되었다.  

우선 모델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적합도 지수는 χ2=75.84 (df =34, p＜.001), CFI=.98, 

TLI=.97, RMSEA=.03으로 개별 적합도 지수가 검증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림 2는 각각의 동일한 변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과적 효과를 설명하면서, 2차 시점에서 측정된 디지털 미디어 이용(예: 오락적 목적, 정보적 

목적의 이용), 사회적 연결성(예: 친구로 부터의 고립, 이웃과의 연결성), 그리고 환경관여행위

(예: 환경의 중요성, 환경참여행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각각의 변인의 자기회기계수는 통제변인으로 작용하며 외생변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 게마 계수(γ)는 이전 시점(t-1)이 이후 시점(t)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로 안정성

(stability)을 의미하며, 베타 계수(ß)는 결과변수(outcome variable)로 그 자체의 이전 시점

의 인과적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후 시점 결과변인의 영향의 정도를 의미한다(Shah, 

et al., 2005).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차 시점에서의 이들 변인들의 지연된 효과를 통제한 후(정

보적 이용, γ=.34, p＜.001; 오락적 이용, γ=.38, p＜.001; 친구로부터의 고립감, γ=.60, 

p＜.001), 2차 시점에서의 정보적 이용과 오락적 이용 모두 친구로부터의 고립감과 통계적으

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차 시점에서의 이웃과의 연결성을 통제한 후(γ=.54, 

p＜.001), 2차 시점에서의 정보적 목적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의 변화 추정치가 

이웃과의 연결성과 정적 관계를 보인 반면(ß=.07, p＜.01), 오락적 목적의 이용은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ß=-.09, p＜.001). 

나아가, 본 연구결과 이웃과의 연결성이 환경 친화적 관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친구로부터의 고립감은 환경의 중요성 인식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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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환경활동참여와도 통계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차 시점에서

의 이들 변인들의 지연된 효과를 통제한 후(이웃과의 연결성, γ=.54, p＜.001; 환경의 중요

성, γ=.28, p＜.001; 환경활동참여, ßprobit=.22, p＜.001), 2차 시점에서의 이웃과의 연결성

은 환경의 중요성 인식(ß=13, p＜.001) 뿐 아니라 환경활동참여(ßprobit=.12, p＜.05)와도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2차 시점의 이웃과의 연결성이 1 상승함에 

따라, 2차 시점의 환경참여행위는 .12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환경참여행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1차 시점에서의 이들 변인들의 지연된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환경의 중요성, 

γ=.28, p＜.001; 환경활동참여, ßprobit=.22, p＜.001), 2차 시점에서의 환경의 중요성 인식

이 환경활동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ßprobit=.11, p＜.05). 다시 말해, 

2차 시점의 환경의 중요성이 1 상승함에 따라, 2차 시점의 환경참여행위는 .11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자들에 따르면(Long, 1997), 로짓 추정치는 프로빗 추정치에 1.6-1.8을 

곱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림 2.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사회적 연결성, 환경관여행위에 관한 자기회귀모형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방식이 환경관여행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연결성을 중심으로

- 137 -

Ⅵ.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청소년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해 다양한 사회

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종단자료를 사용해 디지털 미디어 이용 목적에 

따라 이들의 환경활동참여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친구나 이웃과의 연결성과 같은 사회적 

연결성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보적 목적뿐 아니라 오락적 목적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친구로 부터의 고립감과 통계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보

적 목적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이웃과의 연결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락적 목적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은 이웃과의 연결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

가, 이웃과의 연결성은 환경의 중요성 인식과 환경 참여 행위 모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난 반면, 친구로 부터의 고립감은 환경의 중요성 인식과 환경 참여 행위 모두와 통계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적 목적과 오락적 목적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사회적 연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보적 목적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이웃과의 연결성을 증가시

키는 반면, 친구로부터의 고립감과는 통계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는 정보적 목적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폭 넓은 사회와의 연결감이나 소속감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권예지 외, 2015). 다시 말해, 청소년들은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에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과 정보를 교환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이 좀 더 폭 넓고 큰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정보적 목적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은 친구로 

부터의 고립감과 통계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적 목적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친구와의 소속감이나 친밀감을 증가시킨다는 기존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가까운 사람과

의 연결감보다는 인터넷 연결망을 통해 다양한 이용자와의 연결감, 소속감과 같은 폭 넓은 

형태의 사회적 연결감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오락적 목적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은 이웃과의 연결성은 감소시키는 반면, 

친구로부터의 고립감과는 통계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보

습득을 목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할 경우가 오락적 목적으로 이용할 때 보다 사회적 연결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Skoric et al., 2016). 게다가 오락

적 이용이 정보적 이용보다는 좀 더 사적인 관심사에 집중하게 하고, 현실로부터 도피하여 

사적 즐거움을 추구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이웃과의 연결성과 부적관계를 보였을 가능성이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1호

- 138 -

있다. 한편, 본 연구결과, 오락적 목적의 이용이 친구로부터의 고립감과는 통계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락적 목적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세분화해서 구분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Whitty & McLaughlin, 2007). 다시 말해, 게임과 같이 상호작

용이 가능한 능동적 이용과 음악 감상이나 동영상 시청과 같이 상호작용이 없는 수동적 이용

이 친구와의 연결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오락적 

이용을 좀 더 세분화해 측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결과, 친구로부터의 고립감은 환경의 중요성 인식과 환경활동참여와 같은 환경관여

행위와 통계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웃과의 연계성은 환경 관여행위, 

즉 환경의 중요성 인식과 환경참여활동 모두와 정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환경참여 행위가 가까운 사람들(예: 친구, 가족 등)과의 관계보다는 지역 공동체

나 이웃과의 연계 등과 같이 좀 더 커다란 공동체와의 연결성과 관련성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Lenzi, et al., 2013). 다시 말해, 청소년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적관계보다는 이웃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중요한 사회적 자원(예: 지식, 지지, 격려 

등)을 제공받고, 더불어 서로 협력하고 우호적 관계로 이어질 때, 사회적 참여로 이끌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왜, 또는 어떻게 환경참여행위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에 관여하는 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연결성과 같은 사회적 연결

성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결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환경참여행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환경이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환경 친화적 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특정한 활동이나 이슈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느낄 때, 그와 관련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Janis와 Mann(1977)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체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관여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추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환경에 대한 인식은 환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결정으로 인한 발생될 결과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얻어질 수 있는 잠재적 혜택에 대한 인식이 동반될 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환경 친화적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에 관한 중요성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연구에서는 환경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들이 어떤 목적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친구 또는 

이웃과의 연결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나아가 환경관여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환경 친화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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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에서 어떤 내용을 소비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Boulianne & 

Theocharis, 2020). 다시 말해, 청소년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정보적 목적으로 이용했다 하

더라도,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이용했는지 또는 환경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환경 친화적 행위에 미치는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어떤 목적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했느냐 뿐 아니라 어떤 내용을 이용했는지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 이용과 관련해 어떤 내용을 찾느냐가 중요하다면, 환경에 

대한 관심이나 관여도가 높은 청소년이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해 그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환경관여행위에 영향을 주었다

기 보다는 환경관여행위가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의 메타연구 

또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Boulianne & Theocharis, 2020). 따라서 향후 

더 많은 종단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면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통해 제안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 목적에 맞게 수집된 자료가 아닌 2차 자료(KCYPS 2010)를 이용해 측정변인을 구성하

였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주요한 변인들인 환경에 대한 관여도나 

환경행동 참여 변인의 경우, 한 개의 항목들로만 변인이 구성되어, 변인의 타당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항목들을 개발해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향후 연구에서는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한 청소년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대한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청소년 통계(여성가족부, 2022)에 따르면, 청소년의 99.8%가 디지

털 미디어를 이용해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가까

운 사람들과의 소통의 용도로 전화 걸기나 문자 보내기 등을 통해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소

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까운 친구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과도 소통하고 자신의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김기태, 이현주, 

& 문신일, 2016),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별도의 이용 목적으로 분류해 

환경관여행위와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초4 패널을 이용해 응답자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시기를 대상으로 

하여 제안된 결과를 검증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학령이 늘어감에 따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성가족부(2021)에서 실시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이 초등생 때부터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해,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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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정점을 찍고, 고등학생이 되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고등

학생의 경우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독립되어 있고, 친구와의 상호작용도 

더 증가하는 만큼(Berndt & Ladd, 1989),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친구와의 연결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학령에 비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환경관여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론적, 방법론적, 그리고 실천적 차원에서 몇 가지 

함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의 이용방식에 따른 접근방식을 활용해 특정한 

이용방식이나 활동이 미치는 효과를 종단연구를 활용해  분석함으로써, 수용자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환경참여행위에 관여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

지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과 사회적 또는 심리적 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횡단연구를 활용해 분석이 진행되었고(Dienlin & Johannes, 2020), 청소년이 디지털 미디어

를 어떤 목적으로 또는 온라인상에서 어떤 활동을 하며 이용할 때 친사회적 행동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목적에 따라 사회적 관계 요인과 환경관여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두 시점 

간의 변화값을 활용해 분석함으로써, 이들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환경 참여 변인을 자기기입방식을 활용해 환경활동 참여 의도를 묻는 

방식이 아닌, 실제로 환경참여행위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측정한 변인을 활용해 분석을 진행했

다. 선행연구에 따르면(Östman, 2014), 청소년들이 환경과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고자 하는 

정도를 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측정할 때 자기기입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 활동, 숲 체험, 환경 살리기 

활동 등과 같은 환경활동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항목을 활용해 분석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확신을 부여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정부관계자, 정책 연구자, 환경 관련 조직이나 교육에 종사하

는 분들께도 실천적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달심리학자들에 따르면(Erikson, 

1985), 청소년의 시민적 관여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

다. 따라서 이들 전문가에게 디지털 미디어가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요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때 청소년의 환경 친화적 관여행위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

는데 있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에게 환경과 관련된 적절한 정보제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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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교육을 통하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환경참여행위를 유도하는데 있어 이웃과의 연결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다시 말해, 친구집단을 넘어 이웃이나 공동체와의 

연계가 이루어 질 때 환경참여 행위와 같은 시민적 참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청소년이 더 나은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자원 뿐 아니라 사회적 자원이 중요

하며(Oosterhoff, et al., 2021), 청소년에게 있어 사회적 연계는 이들이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있어 사회

적 관계의 형성이 어떻게 환경관여행위와 같은 사회적 참여와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에 있어 중요한 지적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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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digital media use on adolescents’ level of 

environmental engagement: The role of social connectedness 

Lee, Sun Young*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how different types of digital media use influence 

adolescents’ social connectedness and subsequently their level of environmental 

engagements.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adolescents’ social connectedness 

(i.e., isolation from friends and neighborhood connectedness) and their 

pro-environmental behavior. It did this by categorizing their digital media usage 

based on how they use digital media (i.e., entertainment use vs. informational 

use). Utilizing the longitudinal data from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in 

Korea (i.e.,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this study found that 

adolescents’ informational use of digital media increased the overall level of 

neighborhood connectedness, while showing no relationship with isolation from 

their friends. The results indicated that entertainment use of digital media had 

no relationship with respondents’ feelings of isolation from their friends, while 

it also decreased neighborhood connectedness. Th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respondents’ feeling of isolation from friends had no relationship with environmental 

involvement, nor with actual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neighborhood connectedness positively predicted both respondents’ 

environmental involvement and actual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activities. 

Finally, environmental involvement positively predicted the actual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activities. The potential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lso 

discussed in the present report.

Key Words: digital media use, social connectedness, environmental involvement, 

pro-environmental behavior,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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